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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배 포 2021. 6. 2.(수)

담 당 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

과 장
박동희

(☎043-719-2191)

사 무 관
문재은

(☎043-719-2188)

“식약처‘황당규제’... 고등어가 기가 막혀!”

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릅니다. 
- 한국경제신문 6월2일자 보도 관련  -

○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‘식약처, 황당

규제... 고등어가 기가 막혀!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○ 자연산물에 대한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표시는 모든 자연

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한하여

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선택적으로 표시 가능

○ 식약처는 농림부 소비자단체 대상 간담회(‘18.4월) 및 행정예고

(’19.10)를 통하여 관계부처,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

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을 개정 고시한 것임 

1. 기사 내용

①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수산물에 ‘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’을 표시

하도록 한 식약처의 고시 변경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수산물 

유통 질서에 ‘대혼란’이 예상됨.

② 식약처가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대형 규제를 현장과

협의도 없이 슬쩍 시행한다는 것이고,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

식품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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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생산일자 표기를 위해서는 포장 없이 원물로 납품하던 농수산물

에도 스티로폼·골판지 박스 포장을 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야 해 

원가 상승과 환경 파괴가 불가피함.

2. 설명 내용

□ 2020년 5월 고시하고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은

건조·냉동된 자연산물의 경우 몇 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중에 판매되는

경우가 있어 알권리 및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

소비자단체, 농식품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포장된 자연산물에

대해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추진하게 됐습니다.

①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선택하여

표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,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의 경우 표시 

의무가 없으므로 ‘모든 자연산물’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.

② 또한 식약처는 2018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·소비자단체 등과 관련 

간담회를 개최했고, 2019년 10월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 중 

농식품부와 업계 등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중

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했으므로 협의 없이 시행했다는 

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③ 아울러, 현행 뿐 아니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모든 자연산물을

포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포장되지 않은 자연산물에는 생산연

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식약처는 자연산물의 표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생산자 등의 

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입니다.


